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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신학의 의인론(義認論)과

성화론(聖化論)의 재조명

오  영  석*

A. M.루터의 의인론

I. 서론:의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이신 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였다. 그 교리는 그

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에서 확인된 순전히 신앙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지만 중대한 정치적인 결

과를 초래하였다. 이 교리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들로 독일 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회로 분열

되었고 30년 전쟁을 치렀다.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이슈들은 유럽 전역으로 불길처럼 확

신되었다. 이 교리는 특히 독일의 모든 가정, 여관과 시장에서까지 논의되었다. 이 교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 교리는 유럽의 정신사와 정치사, 학문, 법학, 문학

의 영역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1)

그러나 종교의 인식과 정치-사회적인 상황이 확연히 달라진 오늘날 이신 칭의 교리는 현대인들에게 

낯설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폴 틸리히(P. Tillich)는 말한다.

"개신교는 이신 칭의론을 위한 투쟁에서 태어났다. 이 교리는 현대인들에게 낯설다. 심지어 개신 교

인들에게도 그렇다. 그 교리는 너무 낯설어서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

다. 현대 지성인들까지도 그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2)

이신 칭의론이 현대인에게 낯설게 되었다는 틸리히의 견해는 이신 칭의의 교리에 포함된 진리와 깊

은 뜻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교리가 현대인에

게 낯설게 되었다면 그 교리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가 현대인들의 인식의 지평과 경험 속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3) 문제는 이신 칭의의 교리만 아니라 신학의 모든 문제들

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문제들과 대화하면서 관련성 있게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복음

1) H. Gollwitzer, Begegnung mit Luther, S. 11, In : Luther, herv von K. Steck, Frankfurt am Main und Hamburg, 1955. 

골비쳐는 칼 야스퍼스를 인증하여 말한다. 루터의 의인론에 의하여 인간은 자신을 창조계 안에서 자비한 창조자의 손에서 인

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을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한다. 피조된 모든 것에 대한 이 자유로써 인간은 새 시대의 경험적

인 학문을 향하여 전진하게 했다. 루터의 자유와 자연 사랑은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됨과 접

하게 연결된다. 루터의 이러한 인식은 철학자들에게 낯설고 실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S. 11.

2) P. Tillich, The Protestant Er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57, 196 쪽.

3) 몰트만도 의인론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이유를 말한다. 그것은 죄의 보편성을 추상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죄의 보편

성을 말하면 구체적인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구체적인 죄를 변명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죄를 집단적인 되로 돌

려버린다. 의인론에서 논의된 죄의 보편성과 구체적인 죄 문제는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Der Geist des Leben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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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접촉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의 

자기 이해와 삶의 경험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의 선포자는 청중들의 소망과 절망, 두려움과 기대를 알

아야 하고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의 경험과 인식의 지평과 먼저 만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의인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교리와 경험, 교리와 실천의 깊은 상관관계가 주목

되어야 한다. 교리는 추상적인 이념과 관계하지 않고 실존적인 진리 체험과 관련된다. 교리는 감정

의 흥분이나 체험을 통해서 한 번 신나게 이해하고 곧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의 내용을 반성하고 정

선된 문장과 언어로 형식화하여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려고 한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적절하게 비

유로 표현한 것처럼 밭을 지켜 주는 울타리이다. 여기서 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대면하는 풍요로운 구속적인 만남을 뜻한다. 교리는 이 만남의 경

험을 개념으로 표현하고 언어의 옷을 입혀 구체화하고 그것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한다. 

그러므로 교리를 전승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은 교리의 공식과 규격화된 개념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

나님과의 생생한 만나는 현실 경험을 주목해야 한다. 루터는 "탁상 담화"에서 "체험만이 신학자를 

만든다고"4) 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이 친절하고, 달콤하고, 자비하며 인간을 돕는다고 백번을 설교

할지라도 설교자가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5) 신앙의 확

신은 신앙의 주체자의 직접적인 깨달음과 산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이른다.

루터가 깨닫고 확인한 이신 칭의 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계신 은혜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생생한 현실이 녹아 있다. 그 안에는 옛 인간을 변혁하고 역사를 뒤흔들고 새롭게 하는 깨달

음과 산 경험이 담겨 있다. 이 교리는 그러한 경험이 실재로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의 진실된 내용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인론을 이해하면 성서의 빛에서 인간이 누구이며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복음의 빛에서 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심각하게 훼손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그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

에 감염되듯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침입하여 우리를 치고 에워싸고 있다. 그래

서 인간의 근본 상황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

그러나 복음은 죽을 병이든 환자와 같은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고 

심각하게 병들고 훼손된 인간의 본성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

하고 약속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복음의 선언은 죽음과 파멸에 듣는 약과 같다. 이

것이 이신 칭의 교리가 선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신 칭의는 환희의 선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 스스로 처치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고질병인 죄를 진단하고 치료(칭의)한다. 우리는 그 치료

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신 칭의 주제는 우리가 에덴에서 잃었던 것을 겟세마네에서 다시 

찾은 것에 관한 것이며 병든 인간 전체가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평화

와 정의 안에서 행복하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WA 5, 163, 시편 강해문, 1519-521. WA는 루터의 전집(Martin Luthers Werke)의 약자임.

5) R. Seeberg, Lehrbuch der Dogmengeshcichte, S. 276, 6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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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義)"

1. 루터의 영적인 시련과 투쟁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간 젊은 루터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

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그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인간은 겸손하게 믿고 율법의 

의를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약 관계에서 요구된 의를 훼손했으

므로 불의하다고 생각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받아들인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작은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믿음과 

겸손은 인간의 몫으로서 신적인 은혜 없이도 이룰 수 있다고 당시에 전제되었고 루터도 그렇게 믿었

다.6) 믿음과 겸손과 율법의 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한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義認)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엄격한 재판관의 속성으로 이해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인간을 감독하

고 인간과 맞서서 인간이 의인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켰는가 못했는가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단을 

내리는 판사였다.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루터 당시에 일반화된 이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선행을 통행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의 견해와 일치한 것이다.7)

그러나 루터는 정의롭게 판단하므로 정의를 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혼쭐났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로 느꼈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점점 죄인들에게 분노하고 의를 요구하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되었

다. 루터는 적의와 진노로써 죄인들에게 다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공포감을 가졌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그 자신이 의이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의를 손상하

고 그를 공격하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8)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느낀 루터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당시 교회와 신학

에서 제시된 은혜의 수단을 성실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모범적 수도사로서 수도사의 계율을 가장 성

실하게 지켰고 고행을 하고 자신의 몸에 체형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수도원에서 사랑, 소박, 자선, 

정절, 가난, 순종, 금식, 철야 고행과 기도에 헌신하여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다. 이로써 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수도원의 규칙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수도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루터 

자신일 것이라고 토로했다.9)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죄가 고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을 보았다. 죄는 인간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행동과 생각들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 자체가 타락

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은 특수한 잘못이나 죄목들이 아니고 인간 전체라는 

것을 스콜라 신학의 참회 제도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특수한 과오를 참회함으로써 죄의식을 

없애주는 고행의 성사들이 오히려 루터를 절망하게 했다.10)

그래서 루터는 "칭의에 관한 토론"에서 참회가 사죄와 의인의 원인이라는 스콜라 신학의 주장을 부

6) A. E. McGrath, Justfication by Faith, Grand Rapids, Michigan, 1988, 김성웅역, 생명의 말씀사 1996, 62-63쪽.

7) 윗 책, 64 쪽.

8) D. T. Harnack, Luthers Theologie,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27,  S. 56 ff.

9) 참조.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 Century, R. H. Bainton 역, 서영일, 19세기 종교개혁, 은성 1992, 39-41쪽.

10) The Story of Christianity, J. L. Gonzalez 역, 서영일 은성, 199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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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악마도 참회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죄와 의인은 그리스도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와 구원에서 참회가 일어난다. 이것은 스콜라 신학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다.11)

루터는 참회를 할수록 거룩하고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 잿가루, 죄인이라는 의

식으로 전율했다. 그는 거룩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 무한자에 대한 공포가 날벼락처럼 그를 후려쳤

으므로 그는 미사를 집전하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후들후들 떨었다. 그래서 자제하면서 제

단을 붙들고 간신히 설 수 있었다.12) 지고한 하나님 앞에서 루터는 넋을 잃었다. 이런 그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번개와 같은 기습 전쟁(Blitzkrieg)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은 

젊은 루터에서만 아니라 성숙한 그에게서도 존재의 기반을 뒤흔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으로 

나타났다. 루터는 자신의 영혼의 구석구석이 말할 수 없는 쓰라림과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서 깊

은 흑암 속에서 신음하였다. 그 자신이 완전히 사멸될 것 같으며 모든 뼈들이 재로 변할 것 같은 고

통을 느꼈다.13) 루터의 이러한 고통은 신비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이 시련을 "안페히퉁(Anfechtung)"이라는 단어로써 성격화했다. 그것은 의심, 

아픔, 겁, 공포, 절망, 버림받음, 허무, 황량함, 자포자기의 현상으로 루터의 마음을 엄습하곤 하였

다.14)

제베르크(E. Seeberg)에 의하면 이 안페히퉁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인간이 자신에 대한 자연적인 사

랑을 넘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나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련은 마치 요나가 삼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과 같다. 요나는 그 시련에서 자신

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을 갈구하였다. 시련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

도록 한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먼저 죽이고,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게 한다.15)

이렇게 거룩한 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영적으로 시련을 당하여 고뇌 속에서 절망하던 루터는 성서에

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보면 견딜 수 없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빛을 얻으려 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 : 17)는 구절에서 다시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는 인간들에게서 의를 요구하고 

의를 행하지 못한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루터는 하늘의 보좌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전능한 그리스도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미

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다고 고백하였

다.16) 그렇지만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투쟁했다.

2. 복음의 의(義)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투를 벌리고 있는 루터에게 슈타우피츠

(Staupitz)의 권유는 그가 새로움 돌출구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다.17) 슈타우피츠는 토마스 아퀴나스

11) M. Luther, "The Disputation concerning Justification" Luther's Works vols 34. 171-174 쪽, 약어 표기-LW.

12) Here I Stand, R. H. Bainton, Abingdon Press, Nashville, U.S.A. 1978 역 이종태, 마르틴 루터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1996, 49쪽.

13) LW, vol. 31. 129.

14) 윗 책, 50 쪽.

15) E. Seeberg, Luthers Theologie in ihren Grundzügen, W. Kohlhammer Verlag, Stuttgart, 1950, S. 56-57. 제베르크는 

이러한 시련을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도 보고 신자들의 삶에서도 시련이 계속된다고 한다.

16) 윗 책, 81쪽. 루터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양심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했고 금욕으로 몸

이 쇠약해졌다. 땀을 흘리고 노력할수록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찾을 수 없고 그는 더 불안해졌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정의

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를 미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참조. G. Rupp, The Righteousness of God, Luther 

Studoes, London, 1947, 103-104쪽.

17) E. Seeberg, a.a.O., S. 17. 제베르크는 슈타우피츠의 말은 루터에게 예리한 화살처럼 꽂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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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학을 추종했지만 신비주의에 관심했다. 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에 대한 사

랑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공포와 자기애로써 시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참된 회개는 

모든 상황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는 자비한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상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루터에게 가르쳤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매달렸지만, 은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관심 했다. 이러한 사고는 고통하는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18)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서 신비주의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을 갖게 되었다. 루터가 연구한 신비주의자 타울러(Tauler)와 <독일 신학>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

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초월한 것으로서 초자연적이며 완전한 것이었다. 그 의는 인간은 무(無)가 되고 하나님

이 인간 안에서 전부가 되는 것 안에 있었다.19) 인간의 모든 선행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한 의의 개념

은 신비주의 신학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인간이 의를 얻으려면 자신과 세계의 모든 것에서 

일탈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자신 밖으로 자신을 넘어서는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20) 자신을 선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를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중심에 살 때만 일어난다. 신비주의자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는 그가 선사

하는 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 같은 의미이다.21)

루터는 시편을 강의하다가 22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시 22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

면서 울부짖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전능한 하늘의 왕이 "버

림을 당했다"는 구절에서 루터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했다는 상

태와 그 경험은 루터의 그것과 일치했다. 왜 순수하고 강한 그가 버림을 당한 것인가? 무지개 위에 

앉은 재판관이 왜 죄 없이 버림을 당했는가? 그것은 루터가 당하고 있는 견딜 수 없는 안페히퉁

(Anfechtung, 시련)이었는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미 체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루터가 당할 것

을 이미 당한 것이다. 진리만이 거짓을 심판하고 정의만이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이상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심판자이다. 그런데 그가 죄인처럼 단죄되고 처형을 당하고 죽고 지옥으로 간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리스도는 왜 이런 절망을 끝까지 맛보았는가?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22)

루터는 시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 : 17)는 바울의 말과 그의 속죄론을 깊이 탐구하였다. 그는 죄인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의 구속론적인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죄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 심판하는 행동 속에

서 심판받고 처형되어야 할 죄인과 스스로 하나가 되어서 죄인의 죄악과 그 죄과를 담당하고 극복한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가 버림당한 것은 의로운 심판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상황

으로 뛰어들어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과 결과를 그 자신이 떠맡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

한 새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23)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소멸될 죄인 대신에 그리

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므로 죄인의 죄와 그 저주스러운 결과가 해결된 것이다. 이제 죄인은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값비싼 희생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18) A.a.O., S. 17.

19) B. 헤그룬트, "루터의 의인론의 배경으로서 중세 후기 신학", 루터 사상의 진수, 지원용 편, 컨콜디아사, 1989. 52쪽.

20) 윗 책, 80쪽.

21) 윗 책, 83쪽.

22) 윗 책, 78쪽.

23) O. Scheell, a.a.O., 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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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참된 삶을 위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24)

이로써 루터는 몸부림치며 찾았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다. 죄인을 심판하는 공포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위협의 하나님은 동시

에 자비의 하나님이고, 폭풍의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애

의 아버지로 인식되었다. 죄인에게 의를 요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을 위하여 정의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루터가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순수한 자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나타냈다. 여기서 루터의 

하나님 이해에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참된 

모

24) J. Moltmann, Der Geist de Lebens, Kaiser, München 1991, S. 138. 몰트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건

을 다룰 때, 십자가 사건을 중시하고 부활의 사건을 간과하는 것은 바울 신학의 보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정당하게 비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롬 4 : 25)고 말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의를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신학에 근거시키는 것은 바울의 사상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삶의 의인은 죄의 용서로 축소된

다. 그러므로 E. Käsemann이 하나님의 의(Gottesgerechtigkeit)를 "힘", "은사와 봉사"로, "자유와 복종"으로 발전시킨 것은 정

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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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었다.25) 그래서 루터를 괴롭힌 하나님의 의는 이제 그의 축복이 되었다. 그것은 복음으로서 이

해된 기쁜 소식이 되었다.26) 이전에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영적으

로 불안했던 루터는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증오했던 정도만큼 이제 그 말을 더 환영하고 계

속하여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바울의 표현에서 복음의 의를 발견하였다. 그는 생

의 마지막 해에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내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

라는 말을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고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

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 잡을 데 없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죄인

이었다. 나의 공로로 그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고 분노하는 하나님을 사랑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불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가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나타내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겨 주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 

활짝 열림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성서 전제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

나님의 의> 때문에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찼지만 이제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의 의>라는 대목은 나에게서 하늘로 통하는 한 문이었다."27)

이렇게 루터가 복음에 나타난 의를 다시 발견한 것은 그에게서 해방의 경험이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경험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방황하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확실히 나는 무엇인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대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이 후에야 비로소 해방되었다."28) 이 진술은 쉘(O. Scheel)에 의하

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발견하지 전에 아직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

다. 그가 1512∼13년 겨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 것이다. "그가 1513년 여름

에 시작한 시편 해석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종교 개혁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아마 루터는 

늦어도 1513년 초에 자신의 내적인 삶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카톨릭을 폭파하고29) 종교개혁을 이

끌어 들인 체험을 했을 것이다."30)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얻기 위한 그의 투쟁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고, 그것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었다. 이것이 루터가 심한 갈등과 깊은 종교적인 체험과 시편 연구를 통해서 무엇보다 바울의 로

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믿음에 의한 의인"(Justfication by Faith)의 교리(이신 칭의)이

다.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중생의 경험을 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해방의 기쁨

을 얻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와 모든 신앙 생활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충격적인 사건

이었다. 쉘(Scheel)은 루터에게서 이 깨달음과 경험의 시간은 종교개혁의 출산 시간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루터의 경험을 "탑의 경험"(Turmerlebnis, tower experience)이라고 한다.31) 루터가 뷔텐베

25) E. Kinder, "Rechtfertigung, bei Luther", In : RGG, Ⅳ. S. 835.

26) M. Luther, O. Scheel, J.C.B, Mohr, Tübingen, 1917, S. 320.

27) LW 26. 313. vgl. R. H. Bainton, 윗 책, 81-83. O. Scheel, a.a.O., m S. 321-322.

28) WA TR 5. 210.

29)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Leo Ⅹ)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교황의 직위를 경멸하고 교황청의 이름은 전 세계에 퍼진 악취이라

고 비판한다. 로마 교황청은 소돔과 바벨론 보다 더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고 절망적이며 불경건의 특징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로마 교회는 도둑들의 가장 음탕한 소굴이고 가장 파렴치한 곳이며 죽음과 지옥의 왕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로마 교황청

은 적그리스도보다 더 간악하고 교황에게 성서 해석권을 준 것은 과오였다고 한다. LA 31, 336 f.

30) O. Scheel, a.a.O., S. 321.

31) K. Reformers-Luther, Melanchton, Calvin, Zwingli-이기문 역, 컨콜디아, 1982.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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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의 수도원의 탑 안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발견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다. 이 깊은 깨달음과 체험에서 종교 개혁의 여명이 동텄다.32)

3.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義)"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롬 1 : 17)는 그가 오해한 것처럼 죄인들을 심문하고 단죄하고 

처벌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의로서 오해했을 때, 하

나님은 율법에 의한 온갖 재난과 처벌도 부족하여 복음의 의로써 인간을 위협한다고 원망하고 불평

하였다.33) 율법의 의는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의이다. 율법이 보여주는 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무지와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죽음, 저주와 지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에 큰 쇠망치 소리와 같이, 지옥의 우뢰, 신적인 진노의 번개와 같이 들린다. 인간은 무지와 죄

와 사악으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양심의 감옥과 지옥을 경험한다.34)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위로를 발견할 수도 없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속을 보시고 심판하고 율

법도 가장 깊은 속마음을 요구하고 심판하다. 인간은 외적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마음속에

는 위선과 뿌리깊은 악독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35)

루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의 의로써 불의한 죄인을 처벌한다는 내용과 "처절하게 씨름하였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루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사하는 수동적인 의라

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 이외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러한 깨달음이 그의 의인론의 기초를 이룬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 사건에

서 새롭게 얻었다.36) 그가 이 새로운 깨달음을 확인하기 하기 위하여 성서의 개념들을 샅샅이 살펴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은총의 선물이었다.37)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수동적인 의, 낯선 의로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이다. 루터는 이러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

리스도는 죄인의 죄와 그 비참한 결과를 십자가에 떠맡아 처리하였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며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판결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

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취한 구속의 사건을 기초로 죄인을 의롭게 인정한 것이

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이다.38)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의로웠거나 

혹은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과 공적

으로 이룩할 수 있는 인간의 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의는 밖으로부터 온 의이다. 그것은 의롭지 않는 인간을 의롭다고 받아들

임으로써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낸다.39)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

여주신 그의 의로써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죄인으로 단죄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32) O. Scheel, a.a.O., S. 321.

33) WA 54, 185.

34) LW 26. 313.

35) LW 26. 337.

36) E. Seeberg, a.a.O, m S. 24-25.

37) Kurt Aland, Four Reformers-Luther, Melanchton, Calvin, Zwingli-역 이기문, 컨콜디아사 1992, 22-23쪽.

38) Vgl. P. Stulmacher, Gerechtigkeit Gottes bei Paulus, Götingen 1965, J. Moltamnn, Die 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Chr. Kaiser, München 1975, S. 106-108.

39) Luther, Theses concerning Faith and Law, 1535, Luther's Works vols 34. 111쪽. Two Kind of Richteousness, 

1519, LA. vols 31.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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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죄 가 용서되는 곳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고 

했다.40) 여기서 인간의 모든 업적이 부정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이다. 루터는 "의인은 믿

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을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으로 이해했

다.

칼 홀이 제시하듯이 루터의 문제는 신의 의와 자비를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있지 않고, 의라는 개념 

자체 안에 있다. 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그의 속성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을 때이다. 하나님의 의는 자비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주는 의일 뿐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가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

력은 그가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듯

이 하나님의 의는 폴 틸리히가 잘 표현한 것처럼 은혜를 통한 믿음에 의하여 인간을 의롭게 하는 말

로서 이해되었다. 루터는 이전에 심판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떨었고 하나님의 의로 인

하여 그 자신이 부서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본래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 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와 함께 은혜를 보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통하여 보낸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는 순전히 선일 뿐이다. 루터의 이 

해석은 롬 1 : 17절을 새롭게 해석한 것 이상이고 신론을 새롭게 정초한 것이다.41)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루터는 초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게 되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의 신학과 성서의 해석이 변화되었다.42) 하나님이 의로써 인

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인은 인간의 덕스러운 성격이나 인간의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의인

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다. 하나님과 바르게 된다 혹은 바른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

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변혁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된 인류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한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효력을 나

타내는 약과 같다.43)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그의 의인론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 의인론에 교회의 존폐가 걸려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

III. 믿음에 의한 의인(義認)의 성격

1. 밖에서 전가(轉嫁)된 낯선 의(義)

루터에게서 의인 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자산이다.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녹아 있다. 의인론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의인은 죄

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판결이며 그 결과 인간을 새롭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

님 자신 앞에서 불의한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하고 용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의인이다. 이런 의인은 법정적인 개념이다. 죄인이지만 판사가 

의롭다고 판결하므로 죄인은 석방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죽기

까지 복종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룬 의에 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옮

40) Two Kinds of Righteousness, 299.

41) K. Holl, Gesammelte Aufsätze. 3 vols. Tübingen, 1927, 172 f. G. Rupp, The Righteousness of God, London 1947, 

127-128에서 재인용.

42) Ebd.

43) Disputation concerning Justfication, LA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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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처리되고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

다 함을 얻는 것이다.44)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받아들인다.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여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이 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의의 심오함과 그 신비한 위대성

을 드러낸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주어진 의는 인간이 공적과 선행으로 성취한 적극적인 의가 아니고, 밖에서 온 

낯선 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이다. 밖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고유한 

의로 대치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다. 루터는 밖에서 온 낯선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낯선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근거로 하여 누구도 하늘 나

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성취하지 않는 밖에서 온 

낯선 의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아담이 외적인 죄로 저주를 초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외적인 의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음에 의하면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밖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 

외적인 낯선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45)

그러면 낯선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여 죄인 우리를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는가? 

여기서 루터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가(轉嫁)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한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낯선 의가 전가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낯선 밖에서 온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

었으므로, 하나님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것으로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인간은 그 의를 스스로 성

취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그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믿

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46)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낯선 의가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사죄를 얻는다.

우리가 사죄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여기서 루터는 죄인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

라 "수동적인 의"라고 성격화한다.47) 죄인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없

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 

계심을 믿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할 때, 그의 의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제베르크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에게 전가된 의가 수동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한다.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죄인에게 선사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

녀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해야 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판하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은 한 동일한 분이다. 그의 심판은 은총이고 그의 은

총은 심판이다.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이다. 우리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획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선물로서 무조건으로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희망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의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와 상관 개념이다."48)

인간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이 "밖에서 온", "수동적 의"

44) WA 39, 97. WA 40, 229.

45) WA 27, 1436.

46) WA 2, 145, 491, WA 40, 353.

47) WA 39, 235.

48) E. Seeberg, a.a.O., S.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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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세계 안에서 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간다. 이 믿음은 유일하게 우리

를 위한 그리스도만을, "우리 밖의" 그의 의만을 바라본다.49)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죄의 용서와 

함께 그의 의의 전가를 가져온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옛 인간성

을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임재하고 효과

적으로 역사한다. 죄의 용서를 받아들인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50) 그리스도 안

에서 시작된 새 창조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날마다 의롭게 되어지면서 미래적인 완성을 지향한

다.51)

2. 믿음을 통한 "즐거운 교환"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로 발생했다. 

그것은 우리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구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죄에 포로된 우

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진노로 불안한 우리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며 생명을 선

사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 "우리 없이" "우리를 위하여" 발생하였다. 그것은 객관적이

다. 객관적인 것은 루터에게 힘과 밑받침을 주었다.52)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떠맡

아 대신 처벌을 당하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데 있다. 이것을 루터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한

다.53)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죄의 힘을 꺾고 죽음을 멸하

고, 저주를 없애고, 의를 제공하고, 삶을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과 구원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

해서 받아들일 때, 효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죽음과 죄를 정복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

해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는 내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개

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아도 타당하고 효력을 갖는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다. 의인이 문

제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와 관계되고 내

게 유효한 법적인 판결이 되는 것은 믿음에서 일어난다. 약이 아무리 효력이 있어도 복용하지 않으

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믿음은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인간의 본성을 부패하고 왜곡시킨 죄와 죄

의 결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사된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54)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 앞

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무죄 선언을 얻는다.

믿음 자체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믿음은 인간이 자신을 부정

하고 자신을 떠나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한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공로가 아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새롭

게 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이다.55)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인간 안에서 이루는 

49) WA 39, 236.

50) WA 39, 98. 396.

51) WA 45, 80.

52) E. Seeberg, a.a.O., S. 99-100.

53) WA 40, 440.

54) WA 8, 114.

55)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면 성서는 침묵한다고 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서 확신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기독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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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다. 루터는 인간이 상상하고 창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됨으로써 인간 안에서 내적으로 확신되는 믿음을 구별한다. 어떤 사람

도 자신의 능력으로 참된 성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루터는 주장한다.56)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판결을 받

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판결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 때

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게 적용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십자

가 처형과 그의 피에서 죄와 사악함으로 저주받을 나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생명과 은혜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졌고, 불의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의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57)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무

죄 선언하고 의롭게 여긴다는 그 판결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수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의에 의존하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 믿음은 반지가 보석을 붙박아 두고 있듯이 나를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굳

게 붙잡는다.58) 그래서 루터는 의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신앙의 

위대성과 신비를 강조한다.

믿음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의 모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즐기고 누리는 데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랑과 신뢰와 고백으로써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 신앙 안에

서 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다. 여기서 루터는 의인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일어난 "즐거운 교환"을 말한다. 그

리스도 자신은 우리의 죄, 죽음, 고뇌, 수치, 저주를 떠맡고 그에게 속한 순전함, 의, 생명,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즐거운 교환"이다.59) 이 즐거운 교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이제 우

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이 즐

거운 교환에서 무죄한 예수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에 의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신비에서 일어난

다. 이 신비로운 교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고 그 놀라

운 교환을 발생하게 하는 결혼 반지이다.60) 이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그에게서 오는 의는 그와 연합하는 모든 지체로 퍼진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연결하는 고

리이고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 주는 결혼 반지와 같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함께 공유하듯이 믿는 자

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혼한 신부로서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린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

을 소유하고 함께 산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신

부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나의 것이 된다.61)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의"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루신 의를 통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당신의 것이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는 의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1권 성서론 참조.

56) WA 12, 422. Vgl. R. Hermann, "Die Rechtfertigung und evangelische Glaube", In : Gesammelte Studien zur 

Theologie Luthers und der Reformation, Vandenhoeck in Götingen 1960, S. 265-266.

57) WA 39, 37.

58) WA 40, 228.

59) WA 7, 25, WA 5, 608.

60) WA 31, 435. 몰트만에 의하면 루터는 "기쁜 교환"이라는 개념을 중세기 결혼 신비에서 받아들였다. 이 신비에서 그리스도

는 모든 죄와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의 의와 자유를 가난한 영혼들에게 넘겨준다. J. Moltmann, Die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104. Vgl. M.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LA 31, 333-377.

61) E. Seeberg, a.a.O., S. 101 f. 여기서 제베르크는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본다.



- 13 -

서 의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과 샘의 원천이다. 그래서 개혁 주의의 삼대 원리인 

"은총으로만" "성서로만" "믿음으로만"은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6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과 무죄 선언은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 사이

에 발생한 "신비로운 입장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기

쁜 자리바꿈이 일어난 것을 확신한다. 비참한 죄인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심판, 진노

와 고통,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당하여 처리하고 극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형벌 대신에 자유를, 죽음 대신에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

리의 죄악된 인격을 입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무죄한 승리의 인격을 입혀 주셨다. 신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넘겨져 처리된 죄를 본다. 

아직 완전히 죄의 뿌리와 죄의 힘이 근절된 것이 아니지만 죄악의 사령부는 점령되었다. 우리는 그

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후 5 : 17).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 의는 이제 우

리의 것이라는 신조는 절대성을 지닌 최고의 것이라고 루터는 말한다.63) 그러므로 신비로운 입장 교

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심과 행동, 말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마치 우리가 그분처럼 살고 행하

고 말하고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된다. 그의 승리하는 생명과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 즐거운 교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에도 적용된다. 이 즐거운 교환을 불타는 성령의 역

사를 통하여 경험한 초대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물건

을 나누었다. 오늘의 교인들도 그러한 신앙의 사귐으로 자원하여 소유를 함께 나누고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 걸머져야 한다. 그러한 자리바꿈이 기쁘게 일어나는 곳이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이다.64) 

그리스도가 즐거운 교환으로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의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는 값싼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의 곤경과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느

끼고 그것을 나누어 걸머지고 자신의 재산을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교제이어야 한

다. 모든 성도는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일하고 이

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고 자신의 의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을 중재하여

야 한다.65)

중재한다는 것은 이웃이 서야 하지만 설 수 없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대신 짐을 지고 수고하고 기

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인격적으로 일어난 "기쁨 교환"은 루터에게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용하게 나누어주

고 병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3. 의인(義人)이며 동시에 죄인

신자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루터의 역설적인 명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66) 죄의 용서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면 의인이지 왜 동시에 죄인

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된 것은 불완전하기에 그러한 역설이 생기는가? 그 "인정"은 인

간의 내적인 변화와는 무관한 형식적인 것인가?

62) Ebd.

63) P. Wernle, Der evangelische Glaube-nach den Hauptschriften der Reformatoren-Luther, J. C. B. Mohr Tübingen, 

1918, 117-118.

64) WA 12, 490, 486.

65) WA 20, 713, WA 10, 89, WA 2, 745.

66) WA 39, 492, 521, Vgl. E. Seeberg, a.a.O.,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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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는 바울의 "인정한다"(롬 3 : 28)라는 말을 해석함으로 "인정"의 분명한 뜻을 제시한다. "인정"

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고 진정한 단정이다. 그것은 의견이 아니고 정의(定義)와 결정

을 의미한다.67)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판결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판결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

리에게 전가함으로, 비록 죄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를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인정한다고 주장

한다. 죄의 본질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제거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본성에 죄가 남아 있어도 죄

를 가리우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덮어두는 하나님의 자비로 죄는 사하여 진다.68)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 루터는 이 전가

가 온 세계와 모든 천사들보다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깨끗이 하기 시작하고 또 

완전히 죄를 용서해 준다. 루터는 스콜라 신학에서 주장된 것처럼 신적인 새로운 자질이 주입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본질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69) 그것은 죄를 덮어 주고 용서해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죄를 용서하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와 순결한 생명에 우리를 참

여시키고 그와 연합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질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진다면(행 15 : 9) 의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은 모

순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루터는 세례에서 원죄가 제거된다는 카톨릭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원죄

를 주장함으로 대답한다. 카톨릭에 의하면 원죄는 세례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죄

는 전혀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 이후에 짓는 죄는 그리스의 피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

로 실제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70) 그러나 루터는 의의 상실로서 원죄는 

성령을 항거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충동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고 작용한

다고 한다. 원죄는 범죄의 뿌리이다. 단지 이 원죄는 독약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

을 때,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것은 심판의 불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남아 있다. 어거스틴도 원

죄는 세례에서 용서되지만, 그것은 존재하고 경건한 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했다.71)

또한 우리에게 시작된 의는 완성된 영원한 의가 아니다. 우리는 의로워지면서 의로움을 향하여 행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원죄의 독을 쓸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지속적

으로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의 의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

고 말씀을 일고, 묵상하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다.72) 최후의 심판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죄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항구적인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사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구원의 주이다. 그가 계속하여 우

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다.73) 이런 관점에서 의로워진 사람도 아직 죄인이고 동시에 

그는 계속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의 역설적인 면제는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

랑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게 의의를 전가

해 준 빛에서 볼 때, 의롭다. 그러나 그는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은혜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한

67) LA 34. 145.

68) LA 34. 148.

69) LA 34. 167-168.

70) LA 34. 179.

71) LA 34. 164-165.

72) LA 34. 182.

73) LA 3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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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므로 죄인이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빛에서 볼 

때 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롭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없이, 그

리스도 밖에서 나를 볼 때,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의롭다. 그리스도가 우

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존재하므로, 우리는 의롭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떠나서 방황하려고 하니, 

죄인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옛 사람과 싸울 때, 의롭다. 그가 육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

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의롭다. 그러나 그는 죄와 죽음에 기울어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육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죄인이다.74)

그러나 신자는 "동시에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이 역설적인 형식은 부분적으로 의인이고 부분적으로 

죄인인 것처럼 들리지만 신자는 완전히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된 존재 안에 내포된 역설은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에 대한 

경험적인 표현이고, 신자들의 내적인 갈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신자는 양자를 평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 새 존재로서 "의인(義人)"이 "죄인"을 쳐서 

정복해 나가는 관점에서 이 형식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옛 자아는 

점진적으로 죽고 새 존재로 부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신뢰함으로 옛 사람은 점진적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 의와 진실과 

빛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여 완성을 향하여 성장한. 이렇게 새로 거듭난 의인은 내적인 의와 

상응하게 외적으로 신앙의 열매들로 결실된다. 역기에 의인과 실천의 문제가 걸려 있다.

IV. 의인(義認)과 선행(善行)의 관계

1. 의인(義認)에 대한 비판

루터의 "의인론"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모든 선행을 배제한다. 인간은 공적을 통해

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점을 "신

자의 자유"라는 글에서 상론한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선행이나 공적 없이 믿음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한다.75) 율법이 요구하는 선행을 완전히 실천

해도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신자는 신앙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다.76) 신앙은 신부가 신랑과 결합되는 것같이 인간을 그리스도와 연

합시켜 그리스도가 지닌 모든 좋은 것, 그의 의를 소유하고, 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기

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사랑과 자비와 의로써 그와 결혼한다. 이로써 신자는 만물에서 

해방되고 만물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는 자신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런 선행도 공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77) 구원과 의인은 항상 모든 덕행과 사랑의 실천을 뛰어 넘는다. 심지어 믿음 

자체도 의인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믿음은 빈 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화 자체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에 의한 의인은 신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모든 선행을 무력화하는가? 은

혜를 통한 믿음의 의인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인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정적주의를 조장하는가? 의롭

게 하는 믿음은 선한 행위를 배제하는가? 행동과 함께 믿음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행동

을 통한 사랑의 실천과 의의 실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의인을 강조하는 루터교

74) Wa 8, 96, WA 39, 492, 552. 이 내용은 루터의 로마서 7장 해석에서 상론된다. "나는 악을 행하고 내가 행하는 악을 미

워하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의인이며 의롭다." WA 56, 70. Vgl. E. Seeberg, a.a.O., S. 20.

75) M.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Kap. 9.

76) A.a.O., Kap. 10.

77) A.a.O., Kap. 12.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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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믿음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강조하는 카톨릭과 대결되는 논쟁의 중심점이다. 이

것은 현대에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와의 대화에서 중

심적인 논쟁점이 되기도 했다. 맑스주의자는 기독교의 은혜는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과 불의한 사회

를 변혁하여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에너지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비판해 왔다.78)

루터의 의인론은 윤리 의식을 마비시키고 선행을 무력화시키는 믿음만을 강조하는가? 대한 관계 문

제를 살펴보자. 루터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신앙뿐이므로 선행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

롭게 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주장한다. 그는 이 견해를 카톨릭 교황청과 스콜라 신학에 맞서 

관철시킨다. 그러면 루터는 의롭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2. 의인(義認)과 선행(善行)의 내적인 관계

루터는 의롭게 되고 의롭기 위하여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행위가 사람을 신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선행이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이전에 우

선 의로워져야 한다.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며, 신앙인이 선을 행한다. 진리에서만 진리가 나

온 것처럼, 선에서만 선이 나온다. 그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마 7 : 18)과 좋은 건축

가가 좋은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79) 그러므로 선행은 믿음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선행 이전에 믿음을 강조한 루터는 의와 사랑의 봉사를 간과한 값싼 은혜의 생활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 선행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들 안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선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죽음 믿음이 있을 뿐이다."80) 루터는 신앙만, 

복음만, 기적만을 내세우고 믿음의 실천으로서 선행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지

적한다. 참 믿음은 나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 참됨 믿음 안에서 신자

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극기, 절제와 노동들과 같은 영적인 훈련

에 힘써야 한다.81) 루터가 의롭게 된 신앙인의 삶과 관련하여 극기, 절제와 노동을 강조한 것은 본

회퍼가 비범한 "제자직"을 수행하기 위한 신앙의 비  훈련으로 기도, 금식, 성서 명상을 요청한 것

과 유사하다.82) 신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훈련이 요구되는 것은 육의 욕망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이

다. 신자들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성령의 검으로써 무찔러 옛 인간성을 계속하여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기 어렵다. 이러한 엄격한 자기 훈련과 절제는 결코 공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숨어서 해야 할 신앙인의 비  훈련이다. 내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신자는 정화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제 루터는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과 참된 실천의 내적인 연관성을 천명한다. 의와 구원의 확신은 

한 번 내적으로 경험되면 내적인 필연성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선한 행동으로 이웃을 섬겨 하나

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 아무런 업적이나 공로 없이 순수한 값비싼 은혜로써 그

리스도 안에서 의와 구원의 모든 부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선한 것을 소유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의 선과 구원을 위하여 내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사랑의 봉사를 

78) E. Buess, Gottes Reich für diese Erde, Weltakntwortung aus Glauben und die Herausforderung des Marxismus, 

Neulichener Verlag, 1981, S. 114-167. M. Volf, Zukunft der Arbeit-Arbeit der Zukunft, Kaiser. Verlag, München 

1988, S. 38-54.

79) A.a.O., Kap. 23, 24.

80) LA 34. 111.

81) A.a.O., Kap. 20, 21.

82) D. Bonhoeffer, Nachfolge,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81. S. 6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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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행한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만든다. 

신자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충성스러운 만인의 종으

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고 사랑으로 자신 보다 낮아져서 이웃에게까지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낮아진다.83) 그는 생명, 기쁨, 

능력, 지혜, 사랑들과 같은 모든 축복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

83)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K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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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84) 선행을 한다.

그런 관련에서 신앙이 없는 곳에 어떤 선한 행동이 없고 동시에 선한 행위가 없는 곳에 어떤 신앙도 

없다고 루터는 말한다. 양자는 분리될 수 없이 접하게 연결된다. 모든 신자의 삶의 본질은 이 양

자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믿음과 선행 사이엔 이중적인 상호 교환성이 성립된다. 선행은 믿음에서 

나오고, 신앙은 선행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드러나고 강화된다. 빛과 열이 없는 태양 광선이 없는 

것처럼 선행이 없는 신앙도 없다. 신앙은 우리를 신자로 만들고 사랑과 선행은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드러낸다.85) 신앙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하고 사랑은 그 신앙을 참되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신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끈임 없이 

지껄인다. 봉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의 가장 

깊은 차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들 사이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행

하기 때문이다.86)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의인은 정적인 믿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루터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하지 않은 소유는 이웃에 속한다고 한다.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둔 소유는 불의

하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터는 "사유재산은 도

둑질이다"는 사회주의자들의 표어를 미리서 내다 본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표어에 의하면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화를 독점하는 것은 도둑일 수 있기 때문이다.87) 

3. 의인(義認)의 참된 표징인 선행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이 진정으로 실체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가 된다. 믿음은 선행

의 내적인 근거라면 선행은 믿음의 외적인 징표이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으로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는 죄에 대한 싸움과 새로운 순종과 자유롭

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한다. 참된 믿음은 자기 만족에 취하거나 태만할 수 않고 역동적인 실천

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신앙의 삶은 그 자신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고난 당한 이웃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그 자신을 넘어서 수직적

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의 삶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그는 이웃에게로 내려가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한 것들을 가난한 자들, 억압당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다. 신자들이 

받은 모든 선한 것 즉, 지식, 재산, 명예, 권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유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참으로 선하게 하고 신자가 될 것이라고 루터는 강조한다. 

여기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판별된다.88)

그러므로 루터의 의인론은 윤리적인 행위를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촉구한

다. 신앙은 선행을 통하여 활동적인 것이 된다. 신앙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인간을 

해방하여 가난한 이웃의 필요한 것과 유익한 것만을 바라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신하게 하는 삶으

로 나타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엡 4 : 28) 바울의 말은 신앙의 충만과 

부를 누리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여기서 신앙의 의가 시험된다.89) 참된 신앙은 선행 없이 존재

84) LA 31. 344.

85) M. Luther, "Disputation concerning Justification" LA 34, 189.

86)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Kap. 27.

87) G. Brendler, M. Luther-Theology and Revolu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루터 탄생 500주년(1983)에 

동독의 맑스주의자들은 루터의 이전 평가를 버리고 그를 새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했다. 루터 없이 뮌처도 없다고 하며 양자

는 독일의 혁명사에서 상호 배제되지 않고, 상호 변증법으로 관계된다고 했다. 쪽 18 f.

88) A.a.O., Kap. 29, 30. WA 39, 114, WA 12, 282.

89) A.a.O., Kap. 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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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마음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고 환상이며 거짓된 관념이다. 이 점에서 루터는 야곱의 의견에 일치한다. 사랑의 실천과 선행

은 해의 열과 빛처럼 신앙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도장과 같다.90) 심지

어 선행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의 참된 상속자라는 확신과 

표징을 준다고 한다. 신앙은 선행으로 가꾸어야 하고 내가 지닌 것을 남에게 줌으로서 그를 유익하

게 하고 이웃의 짐을 내 자신의 것으로 걸머지고 그를 섬기는 것이 내 믿음과 의를 하나님 앞에 드

린 것이다.91)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내적인 의를 외적인 의로 나타낸 신앙의 삶이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안에 완전한 믿음이 있음을 드러

낸다.92)

그러므로 신앙은 선행을 하는가 하고 묻지 않고 묻기 전에 이미 선행을 했으며 부단히 행하고 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즐거이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참는다.93) 신앙에 의한 의인의 삶은 정

지된 것이 아니고 가득 찬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선행을 한다. 실로 그것은 살

아 있고 분주하고 활동적이고 힘찬 것이다. 우리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큰 일과 작은 일, 일상적인 일과 특별한 일, 속된 일과 거룩

한 일 사이의 구별은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 즉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일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것이 의인이 모

든 행위의 전제라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루터의 의인론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의인론과 윤리의 관계를 분석해 보

았다. 새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새인지 알 수 있듯이 그의 의인 교리는 루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의인론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시련과 고뇌, 기도와 명상의 깊은 골을 통과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탄생되었다. 그의 의인론이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종교 개혁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의 깊은 확신과 깨달은, 영적인 경험은 중세의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신 칭의(以信稱義)"라는 복음의 예리한 칼과 전광석화 같은 날샘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중

세의 황량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봉화를 높이 치켜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의 생

명력과 능력이 한 수도자 루터의 골수를 적시고 강하게 하고 솟아올랐다. 그의 이신 칭의의 신조는 

참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흠씬 젖은 신조이며 그것을 예리한 신앙의 언어와 진지한 지성의 끌

로 다듬어 낸 은총의 산물이다. 교인의 윤리 생활은 의인의 결과로 나타난 은총의 윤리이다. 선행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시작된 신앙의 열매이다.

루터는 가공할 만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파문당하면서도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불

타오르는 확신으로 천명하였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순교자의 영성을 지녔

다. 그는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정신적 지휘자였고, 성령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써 말씀의 

샘을 발굴한 신학자였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불같은 진지성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와 목회자였다. 그

가 설교한 뷔텐베르크 교회의 강단 앞에서면 하늘에서 빛과 영감을 받아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

어가고 낡은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한 예언자적인 설교자 상을 느끼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권 

이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신성한 체험을 밑받침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빛을 발하

면서 하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을 위하여 해석하고 증언하였다. 그는 실로 하늘의 비

90) WA 39, 248, WA 10, 225.

91)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a.a.O., Kap. 29, 30.

92) M. Luther, "Disputation concerning Justfication", LW. 190.

93) 루터는 이런 선행은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의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다. 보람없이 모든 것을 허비하더라도 자

유롭게 기쁘게 그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사용한다. a.a.O., Kap.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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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고 증언하고, 썩은 교회를 개혁했고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독일에서 100년 가까이 발생했던 농민 전쟁에 대해서 루터는 처음에 동조적이었다. 그는 농민들이 

불의한 권력과 결탁된 지주들의 착취에 대하여 저항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지하였다. 그는 영주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고 지배층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폭력을 사용하였을 때, 그는 뮌

처(T. Münzer)와는 달리 영주들에게 저항하는 그들을 "학살하고" "찔러 죽이라"고 요구했다.94) 이것

은 씻을 수 없는 그의 과오이다. 그는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독점한 해방의 영, 성령을 농민들에게서 

작용하는 영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그는 예언자적인 비판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농민 

전쟁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 전망을 흐리게 했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의인 교리를 중심으로 

한 루터의 신학 사상들은 오늘도 빛을 지닌다.

B. J. 칼빈의 의인론과 성화론

I. 의인(義認)론의 본질

1. 의인론과 성화론의 관계 문제

의인론은 루터에서만 아니라 칼빈의 경우에도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믿음에 의한 의인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의인에 걸려 있다. 우리

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초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기초가 상실되기" 때문이다.95) 그러므로 의인론이 잘못 인식되면 하나

님과 그리스도의 업적을 오해하게 된다. 은혜의 복음이 상실되고, 신앙이 폐지되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와 업적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된다. 그러면 교회의 터가 무너질 것이며, 구원의 소망이 무너진

다. 루터에게서 의인론은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중심되는 조항이며, 그의 삶과 실천을 관통하

는 중심 주제이며96) 그것이 칼빈에게선 신앙이 걸려 있는 돌쩌귀이다.97)

그런데 루터와 달리 칼빈은 의인론을 다루기 이전에 성화론을 취급한다. 그는 성화론을 먼저 치 하

게 논의한 후에 의인론의 교리로 넘어간다. 왜 칼빈은 루터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 자신도 

중시한 의인론을 성화론 다음에 다루었는가? 성화론이 더 중요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맥그래스(A. E. McGrath)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혁 1세대의 파도를 주도한 루터

는 신앙을 떠받치는 교리로서 의인론을 주장하고 호소했다. 업적을 지향하는 카톨릭의 경건 안에서 

의인 교리는 고통 당한 개인의 양심과 타당성을 지녔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론을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으로 해명했다. 그의 의인론을 통해서 해명된 기독교적 실존의 개념은 그의 지역에 제약되었

다. 그러나 츠윙글리, 부처와 칼빈이 파악한 기독교적인 실존 개념은 루터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더 공동체적이었다. 그리고 개혁의 제 2물결에서 전투장이 개인의 경험에서 교회의 구조와 훈련, 지

역 사회의 필요에 대한 교회의 대처 문제로 바뀌었다.98) 그래서 칼빈은 성화론을 먼저 다루게 되었

다고 추론된다.

또한 칼빈이 성화론을 먼저 다룬 더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루터의 의인론에서 중심적인 요소

94) Vgl. K. Ebert, T. Münzer, Frankfurt am Main 1987. 오희천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4, 250-285 쪽.

9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 Baileis, J. Mcneill, H. P. Van Dusen, The Westerminster 

Press, 1967, 726 쪽.

96) A. E. McGrath, A Life of J. Calvin, Blackwell Oxford, 1990, 165쪽.

97) Inst. 3 : 11 : 1. Serm. on Luk, 1 : 5-10. 칼빈은 눅 1 : 5-10 설교에서도 의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8) A. E. McGrath,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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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자간의 인격적인 살아 있는 만남이었다. 그러나 멜란히톤(P. 

Melanchton)은 루터의 의인론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서 법정적인 의인화로(義認化)로 발전시켰다. 

물론 루터도 밖에서 전가된 낯선 의를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놀라운 자리바꿈 혹

은 결혼과 연합을 통해서 선사되고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된다.99) 멜란히톤도 의인을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인간

에게 전가(轉嫁)시켜서 선언하는 의로서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의인론에선 루터의 중심적인 요소인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산 만남 대신에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밖으로 비인격적으로 개입하고 그의 

속성이나 그에게서 나오는 혜택을 믿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멜란히톤의 법

정적인 의인론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비인격적인 속성을 단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강

조한 그리스도 자신의 생생한 임재와 상호 인격적인 산 만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

어났다.100)

의인론과 관련되는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무조건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믿음의 의인은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복종의 요구와 어떻

게 일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의인과 성화의 관계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한 

칼빈은 성화론을 먼저 취급한 것이다. 의인(義認)은 인간의 도덕적인 갱신이나 재생으로 되지 않지

만, 의인은 그것을 폐기하거나 피상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칼빈에서 의인과 성화는 믿는 자와 그리

스도와가 결합하는 것의 결과이다. 믿는 자가 성령이 일으킨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의롭게 받아들여지고(義認) 동시에 윤리적으로 갱신되는 새 삶을 산다.(聖化) 지금

까지 이 두 요소를 독립적인 것이나 원인과 결과로 간주해 왔지만, 칼빈은 그것들을 믿는 자와 그리

스도와 연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양자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받아들이

는 의인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뒤따르는 복종의 요구를 둘 다 주장할 수 있었다.101)

칼빈은 기독교인이 삶에서 선행을 간과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개혁 교회는 의인을 강조하

기에 선행을 무시한다는 카톨릭의 비판과 행업을 중시하는 카톨릭의 신학에 맞서서 성화를 먼저 다

루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하고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값없이 의를 

얻는 그 믿음은 선한 업적, 선행을 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과 그 선행의 성격을 이해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102)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새로운 삶과, 선행과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삶은 그리스도

와 연합에서 발생된 의인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성화론이 먼저 

취급된 것이다. 이로써 칼빈은 카톨릭의 비난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의인론은 우리의 삶과 선행과 

무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건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는 오해의 가능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신학의 고유성을 나타낸다.103) 그래서 칼빈은 먼저 성화론을 조직적으로 무게 있게 다

루고, 의인론으로 넘어간다.

칼빈이 성화를 의인론에 앞서 다룬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

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낯선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키고 입혀 주시는 동일

99) M. Luther, "Two Kinds of Righteousness", 1519, LW 31, 297-299.

100) Ebd.

101) A. E. Mcgrath, 166 쪽.

102) Inst. 3 : 11 ; 1.

103)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38, 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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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천이 되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인 믿음에서 나온다. 둘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 그

리스도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면 누구도 의롭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조각 조각으로 나누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 은총, 즉 의인과 성

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의인과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현실이고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성화를 의인에서 분리한다면 그리스도 자신을 찢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구별될 수 있

으나 분리될 수 없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띠로서 믿음과 의인(義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은혜

에 참여할 때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무관하면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행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용하고 허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의와 

생명과 성화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가?104)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룩된다. 

그 연합은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실현된다. 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살 중의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거룩한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엡 5 : 30).105)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

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지체가 된다. 칼빈은 믿음이 믿는 자를 위하여 

소유하는 것을 인상 깊게 말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유한다."106)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107)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유효해진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108)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실재로 우리를 그리

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그리스도 자신을 얻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띠를 창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에 의

존하고 그 연합의 깊이와 힘은 믿음의 척도에서 결정된다.109)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하늘 나라로 뚫고 들어가 우리의 지상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천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것은 뿌리가 양분을 나무에 전

달하는 것과 같다.110)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선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

을 지상에서 맛보고 소유하게 한다. 이 믿음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자비의 하나님과 연합

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일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

여 성취한 모든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이를 수 없다. 여기서 칼빈에 의하면 은총은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본성

의 개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은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에게 속하고, 그가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그리스와 연합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자비

를 베풀고 은혜스럽다는 것을 경험과 그것을 맛보는 데서 일어난다.111) 그러나 사람의 지성은 어두

104) Inst. 3 : 1 : 1.

105) Inst. 3 : 1 : 3.

106) Inst. 3 : 2 : 1.

107) Comm. on 2 Cor. 5 : 21.

108) Comm. on John 5 : 11.

109) Comm. on. 1 John 4 : 14., 5 : 12. Serm. on. Eph. 1 : 17-18. Vgl. Inst. 3 : 2 : 3).

110) Comm. on. John 15 : 7. Gal. 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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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려 확신 안에서 살 수 없다. 여기서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지성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믿음의 진리를 알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신실한 약 속

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충분한 믿음을 얻게 한다.112)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고하게 분

명하게 아는 지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주어진 진리 위에 기초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

리의 마음에 계시된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것이다."113) 믿음은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의와 죄

의 용서와 평화와 성결을 위하여 파견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6 : 29, 고전 1 : 30) 하나

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의 감미로움을 직접 느끼는 것이다.(골 2 : 2, 히 10 : 22) 여기서 확신

이 생긴다.114)

111) Inst. 1 : 2 : 1, 2, 3 : 1 : 6.

112) Inst. 3 : 1 : 7.

113) Inst. 3 : 2 : 7.

114) Inst. 3 : 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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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띠로서 성령과 의인(義認)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오고 작용한다. 성령으로

부터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믿음은 하나님의 인식과 신뢰와 긍정과 복종이다.115) 믿음의 진리는 이

성의 능력을 초월하므로,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고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화하고 그리스

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닐 수 없다.116)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주체적으로 믿고 고백하여 우리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

하여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성령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에 의한 정화와 의를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친다. 

이런 이유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고전 6 : 11)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의롭

게 되며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롬 8 : 10) 말한 것이다.117)

이제 칼빈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

는 효력 있는 띠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자신과 힘있게 효과적으로 연

결하는 줄이기 때문이다.118) 성령은 하늘에서 생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안전을 확신하

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성령은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샘물의 원천이고 

사람들에게 시냇물처럼 은혜를 부으고 그들의 생기를 회복하고 강하게 하므로 "기름"과 "부음"이라

고 불린다. 성령은 반면에 계속하여 우리의 육욕을 태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

렬한 헌신의 불길을 일으킨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119)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베푼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

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활동과 능력 안에서 산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성령

의 은사로 열린 열매이다.120)

그리스도가 손을 펴서 우리를 잡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그에게 참여하고 그와 친교 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의 힘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임으

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룬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게 된다.121)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

게 하는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에 우리는 구원의 약 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요일 4 : 13). 그리스도 안에 온갖 

하늘의 보화와 지혜와 신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

와 연합시킴으로써 하늘 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다.122) 이 연합으로 우리는 그리스의 

살 중의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결혼을 하는 결과를 갖는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속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한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모든 선한 것을 함

께 소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123) 이 연합과 신비로운 결혼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라

115) O. Weber, "Calvins Theologie" In : RGG. I. Band, S. 1597.

116) Inst. 3 : 2 : 8.

117) Inst. 3 : 1 : 1.

118) Inst. 3 : 1 : 1.

119) Inst. 3 : 1 : 3.

120) Inst. 3 : 1 : 3.

121) Inst. 3 : 2 : 35.

122) Inst. 3 : 1 : 4.

123) Inst. 3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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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비로운 연합과 사귐이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이 연합은 존재의 신비적인 혼합일 수 없고 그

것은 신비의 환상 속에 잠기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를 따르는 값진 제자직의 수행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인의 삶으로서 성화이다. 끊어질 수 없는 줄로 연결된 그리스

도와의 이 신비로운 사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심화

되고 넓어질 것이다.124)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은 인간의 도덕이나 선행으로 창조할 수도 지성으로 이해될 수 도 없다. 

그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을 결합하여 인간

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상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다.125)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성령을 우리와 그리스도를 매는 연결 고리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

로서 규정하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수도관이라고 말한다.126)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

게 칼빈은 의인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결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령의 역사

를 통한 믿음 사건에서 파악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뢰하고 기도하

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 믿음에서 영원한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

에 내주하고 그의 의가 우리에 전가된다.127)

4.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轉嫁)와 의인(義認)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입고 그의 의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하나

님이 용서하는 사람은 그들의 죄가 용서되므로 의인은 사죄라고 할 수 있다.128) 이 사죄는 그리스도

의 의의 전가로써 일어난다. 그 의는 "우리 밖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낯선 의이다. 그 의는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서 우리에게 전가된다. 칼빈에 의하면 

이 연합은 성령으로 일어나고 그것은 현실적이며 실재적인 연합이다.129)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되고 그를 옷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그 자신과 하나로 만들기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轉嫁)된

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를 샘물로서 지칭한다. 그러므로 그와 연결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깊

은 은 한 샘 속에 숨겨진 샘물로서 흘러간다고 한다.130)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서 받

는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완전히 풍부하게 소유한다. 그리스도

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주기 때문

이다.131)

이렇게 신비한 연합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

롭다는 판정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을 통해서 

얻은 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

124) Inst. 3 : 11 ; 1.

125) Comm. on Gal. 2 : 20. Serm. on Job 15 : 11-16.

126) Inst. 3 : 1 : 1.

127) Inst. 3 : 2 : 13.

128) Inst. 3 : 11 : 21.

129) Inst. 2 : 1 : 1. 3 : 11 : 10. 칼빈은 인간성을 지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발생된 "이 신비로운 연합"의 성격과 

현실을 복음의 위대한 신비로 간주한다. 이 연합은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다. 이 연합으로 믿는 자는 자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서 산다. 그 연합이 실체적이므로 우리를 그의 뼈의 뼈가 되고 그의 살의 살이 된다. 그러나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

리의 것이 조잡스럽게 혼동될 수 없다. vgl. Comm. on Gal. 2 : 20.

130) Inst. 3 : 11 : 9, 10.

131) Inst. 3 : 1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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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의미한다.132)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다고 판정하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

다. 여기서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 자신이 값없이 베푸는 선으로 우리

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무죄를 우리에게 입히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고 결백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우리를 보증한다.133)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

도의 의로써 획득되었다. 이렇게 의를 획득한 신자는 자신의 의와 행위의 자랑을 버린다.134)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어떤 선행에서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

행을 보고 그들을 이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인간을 찾아서 그

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한다. 이 비참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나타내고 실천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

다 함을 얻게 되는 믿음에서 발생한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이고 그것은 죄의 용서이다.135)

칼빈은 루터와 함께 믿음만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복음의 의를 얻게 한다고 한다. 그것은 믿

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136)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

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된다. 우리의 

속 사람과 행동 전체는 불결을 씻어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벧전 1 : 2).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통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137) 우리는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자비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성은 여전히 남아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믿

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영광스럽게 하며 그리스도

와 함께 누리는 완전한 사귐 속에서 지금 시작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칼빈은 성화를 이렇

게 시간의 과정에서 점진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138)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것들을 소유하면

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한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믿음과 소망

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뿌리를 내린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

게 할 것을 알고 그것을 희망한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주신 약 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친 것이다. 그 희망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미래와 관계하기 때문에 단순한 유토피아를 기

대하는 것과 구별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사귈 수 있는 

그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 희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보할 것이다.

132) Inst. 3 : 11 : 2.

133). Inst. 3 : 14 : 12.

134) Inst. 3 : 14 : 5.

135) Inst. 3 : 11 : 21.

136) Inst. 3 : 11 : 20.

137) Inst. 3 : 14 : 6, 7.

138) Comm. on John 17 : 17. 



- 27 -

II. 성화론의 성격

1. 의인(義認)과 동등한 성화(聖化)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심겨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

고 그와 신비롭게 연합된다. 이 연합과 사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얻는다. 그것은 의인이고 성화이다.139) 그것은 그리스도가 관계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게 하

고 동시에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사죄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되므로, 하나님은 준엄한 재판관 대신에 자비한 아버지가 된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

한 관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에 의하여 마음의 성실성과 순결과 믿음

의 열매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은 성화에 대한 의지와 새로운 삶이 없

이 존재할 수 없다.140)

그러면 양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카톨릭의 구원론은 의인론과 성화론이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것

을 말하지 않고, 그 연결 안에서 성화론 쪽으로 기울었다. 반대로 루터는 의인론을 강조했고 성화론

은 의인론의 산물과 그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의인의 두 종류를 주장했다.141) 의인 교리는 앞

에서 말한 것처럼 칼빈에서도 모든 구원 교리의 기준이고 모든 신앙의 토대이다. 그러나 칼빈에 의

하면 양자의 관계는 인과 관계도 단순히 병립하는 관계도 아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최종적인 목표

로 여길 수도 없다. 성화는 의인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양자의 관계와 가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칼빈은 의인과 성화

를 구별하지만 서로 분리하지 않는다. 양자는 서로 상관성을 갖고 서로 함께 속하고 같은 가치를 지

닌다. 의인과 성화는 시간의 순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상이한 두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

도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된 하나님의 한 화해의 행동으로서 상이한 효과를 지닌 다른 두 가지 요소

들이다. 여기서 칼빈의 신학의 독자성이 나타난다. 칼빈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연합

에서 나오는 의인과 성화의 은혜를 연합하는 띠의 존재와 성격을 강조한다. 이 띠는 그리스도와 누

리는 연합 혹은 교제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

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주심이 되고 대속하여 구원하였습니다"(고전 1 : 30). 여기서 볼 때, 그리스

도가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할 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한다. 그의 은혜는 영원한 띠로 연결되어 있으므

로 그가 우리를 지혜로 깨우칠 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속할 때, 동시에 의롭게 한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동시에 의롭게 한다.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자신도 함

께 주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양자를 함께 주지 어느 하나만을 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 

나눌 수 없듯이 이 두 가지도 떼어놓을 수 없다. 그 분 안에서 의와 성화를 동시에 한꺼번에 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태양의 빛에서 열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양자는 혼동되지 않아

야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과 각자의 영역과 역할이 뚜렷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142)

콜프하우수는(W. Kolfhaus)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한다. "의인과 성화는 그리스

도 안에서 동시적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한 화해의 행동이다. 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적으로 성

취된 단일한 사건이지만, 인간에게 경험되는 구원 사건의 상이한 요소들의 질서들이다. 그러므로 하

나는 다른 것의 원인이 아니고 다른 것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칼빈도 양자는 생각에서만 분리될 

139) Inst. 3 : 11 : 1.

140) W. Joeset, "Heiligung" In : RGG III Band, S. 180.

141) M. Luther, "Two Kinds of Righteouness" LA 31. 253.

142) Inst. 3 : 11 :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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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경험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천적인 삶에서 하나는 언제나 다른 하나를 동반한

다."143) 의인과 성화는 두 종류로 분리된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

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적극적인 전제없이 자유로운 은혜에서 우리를 정의롭

게 판단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성화는 의인과 함께 속해 있고, 의인과 같은 근원에

서 나온다. 의인과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현실이고 통일을 이룬다. 그러나 성화는 여전히 독자

적으로 남아 있다.144)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의인과 성화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와 같다. 그것들은 혼합될 

수 없고, 뒤바뀔 수도 없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해소되어도 안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고, 성화는 선행으로 표현되는 복종으로만 붙들어진다. 양자 사이에 관련성은 있지만 동일성은 

없다. 양자가 혼동되면 양자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의인이 성화 속으로 해소되면 율법의 행위와 선

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함께 작용한다. 성화가 의인으로 해소되면 은혜의 응답으로서 윤리적 실천이 

약화된다.145) 그러므로 양자는 서로 함께 속하면서 구분되어 각자의 영역과 기능이 분명해진다. 의

인이 성화에서 분리되면 "믿음만, 은혜만"이라는 표어 아래서 신앙생활은 나태한 정적주의로 떨어진

다.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이다. 그것은 본회퍼가 적시한 것처럼 "싸구려 은혜"로 변한다. 

그러나 성화가 의인에서 분리되면 무분별한 영웅적 행동주의로 떨어진다. 의인이 있는 곳에 성화가 

있으며,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진실된 실천이 있다.146)

그러면 양자의 질서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거기에 선후의 질서가 있는가? 칼빈에 의하면 그리

스도는 의롭게 하시고 동시에 거룩하게 한다. 성화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화는 의인의 조건

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 사이엔 시간적 전후의 관계가 없다. 내적인 질서에서 살펴볼 때, 의

인이 상위에 있는 질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의인을 통해서 하나

님과 신실한 관계 안에서 사는 성실한 백성이 되고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화를 위하

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의인은 성화의 전제로 보여지므로, 의인은 아래에 있는 질서로 보인다. 그러

나 양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동시에 주어진 한 은혜의 두 다른 요소이므로 서로 배제하거나 우

열을 말할 수 없다. 의인과 성화는 둘 다 각자의 특별한 기능과 관점에서 상위의 질서이기면서 동시

에 하위의 질서이기도 한다.147)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은혜가 이 두 계기와 두 차원을 포함하면서 작용하고 창조하기 때문이다. 의

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작용한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인간의 구원에서 구하고 창조한다.148)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과 함께 마련한 

영광 안에 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에서 말할 수 있

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구원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인과 성화를 각자의 특별한 역할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질서가 두 번째 질

서이고, 두 번째 질서가 첫 번째 질서이다. 양자의 질서 문제에 대한 이 대답은 모순되지 않고 그 

내용과 의도에서 볼 때, 올바르다.149)

바르트에 의하면 칼빈은 의인과 성화의 관계를 그렇게 자유하게 맺고 풀면서 전략적으로 성화론을 

우선적으로 다룬 근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양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양자 보

다 높은 곳에서 출발한다. 그 빛에서 양자는 서로 연합하고 구분되는 전체로서 모순 없이 다른 기능

들을 갖는다. 그 기능들에서 그들은 서로 상위 질서이기도 하고 하위 질서이기도 한다. 그러면 칼빈

143) W. Kol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 Calvin, S. 60 f.

144) W. Joset, a.a.O., S. 182.

145) K. Barth, KD. Ⅳ/2. 568 ff.

146) A.a.O., S. 572-573.

147) A.a.O., S. 574-578.

148) Ebd.

149) A.a.O., S.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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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이 근본 사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선사한 그리스도의 참여이다.150)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갈 2 : 20). 이제 칼빈의 

성화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2. 거듭남으로서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얻게 된 은혜인 성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칼빈은 그것을 거듭남, 회개, 새로

워지는 것, 성화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옛 사람은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새로운 삶으

로 일깨워지는 거듭남 중생이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환이다. 그 전환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

한다 이 전환은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통한 회개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거듭남과 관련하여 회개를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해명한다.

1) 믿음과 회개

종교개혁의 발화점이었던 95개조 1조에 의하면 신자의 삶에서 회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생 동

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였다.151) 그러면 회개는 무

엇이고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믿음과 회개는 의인과 성화와 같이 성서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다.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역도 같다. 그들은 구별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다.152) 그러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믿

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은혜의 약속에 대한 존경

과 자비한 하나님의 아버지 됨에 대한 사랑과 확신의 응답이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에게 복종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153)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심

각한 경외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전환, 귀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고 희랍어로 "마음이나 의도

"를 바꾼다는 뜻이다. 그 뜻은 우리 자신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뜻이다.154)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적인 행위만 

아니라, 속마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5)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하나님에게 전향하는 것으로서 회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 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사 55 : 6-7). 주님은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결정하고 만일 그들이 은혜를 얻고 싶으면 결정하라는 말이다. 진정

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

신에게 호의를 지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

르게 회개하지 않는다.156) 그래서 칼빈은 회개의 근원은 믿음이라고 보고, 회개는 믿음을 뒤따를 뿐

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한다. 그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157)

이런 근거에서 칼빈은 복음의 회개와 하나님의 위협과 벌에 대한 공포에서 발생한 율법의 회개를 구

분한다. 그러나 복음의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것을 포함한다. 죄인이 회개를 하려면 

150) A.a.O., S. 578.

151) M. Luther, Ninety-five These, 1517, LA. 31. 17.

152) Comm. on Acts 20 : 21.

153) Comm. on Acts 20 : 21.

154) Inst. 3 : 3 : 5, 6.

155) Inst. 3 : 3 : 6.

156) Inst. 3 : 3 : 2.

157) Inst. 3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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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카롭게 찔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태만

은 고쳐지지 않는다. 때로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깊이 찌르지 않으면 우리의 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날카롭게 우리의 육을 찌르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기 어렵다. 사람

의 삶이 덕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

을지라도 하늘에서 가증한 것에 불과하다.158)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르는 곳으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과 전적인 전향 없이 생각할 수 

없다.

2)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으로서 회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두려워하므로 생기는 

전향이다. 이런 회개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써 옛 생활과 정욕을 

죽이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과 성령에 의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159) 그래서 

칼빈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160) "우리 

엣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롬 6 : 6) 썩은 본성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였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

도가 살므로 산다"(갈 2 : 20).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가한다면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회개를 거듭남이라고 한다. 거듭

남은 옛 자아(육)는 죽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영으로) 출생하는 것이다(요 3 : 6).

칼빈은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내적인 것으로 악과 패역으로 가득찬 자아

와 육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완전한 모범은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자

신의 의지를 죽였다. 이것은 내적인 죽임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졌다. 그리고 몸으

로 견딜 수 없는 치욕과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외적인 인간의 죽임이다.161) 그리스도와 지금 사귀

는 신자도 그리스도와 같이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육의 욕정과 탐욕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자기 죽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쳐죽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마

음을 감동하여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내적으로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162) 외적인 인간의 죽임은 건강, 지위, 명예, 우정과 지상의 생명의 상실로 일어난다. 

내적인 자아와 육의 죽임은 외적인 인간의 죽임과 일치된다. 양자의 죽음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그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제자직이

다.163)

"살림(vivification)은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다."(엡 4 : 23-24)는 것을 의미한다.164)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헌신적으로 살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158) Inst. 3 : 3 : 7.

159) Inst. 3 : 3 : 5.

160) Inst. 3 : 3 : 9.

161) Comm. on 1 Pet. 4 : 1.

162) Comm. on Col. 3 : 5, 1 Pet. 4 : 1.

163) Comm. on 2 Cor. 4 : 10, 16. Matt. 16 : 24.

164) Inst. 3 :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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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그의 십자가와 수치에 참여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그의 부활은 죽음에 포함되고 

그의 죽음은 부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165)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는 폐기되고 죽음은 절멸

되었다.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는 회복되었고, 생명은 부활되었다."166) 이것을 신자의 삶에 적용하

면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악은 우리 안에서 정복되고, 철폐된다. 우리의 자랑도 명예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것이다(고후 5 : 17).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신생은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현실화이며 궁극적인 부활 생명의 선취이다.167)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엡 4 : 23-24). 그는 어두운 일

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선행과 의로움과 성실함을 통하여 그의 내적인 변화를 드러낸다. 칼빈

은 이러한 삶을 잃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고 그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고 한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칼빈도 신자는 평생 동안 회

개를 하고 죄악과 평생 동안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168) 왜냐하면 신자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성

화를 체험하지만 현재에선 죄없는 완전성을 성취하지 못한다.169)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

취될 미래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면서 순례하는 도중에 있다. 이 도상에서 우리는 매일 

육을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육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드디어 육을 완전

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다.170)

3. 성화의 생활

칼빈은 성화로서 믿음. 회개. 거듭남을 다룬 후 이제 성화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삶을 통

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인은 선한 열매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성화는 이제 믿음

의 생활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나간다. 성화의 생활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171) 신자의 생활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의 효력이 침투하여 인간을 개조하고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에 대한 경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마음의 완전성과 신실을 요구한다. 마

음의 신실한 단순성. 순결한 마음, 위선과 가장이 없는 진실성은 영적이다. 이 영적인 생활의 출발

점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성장시키고 체득하기 위하여 마음의 깊은 감정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

야 한다.172) 이것은 순례자의 길이므로 성공이 작아도 낙심하지 말고 노력을 중단하지 말라고 격려

한다. 목표를 바라보고 만족에 빠지지 말고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면

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갈 때까지 종점을 향하여 계속 분투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명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다. 그의 제자들이 참으로 그를 따르려면 제자

165) Comm. on 1 Cor. 15 : 4. vgl. Inst. 2 : 16 : 13.

166) Inst. 2 : 16 : 13.

167) T. 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100 쪽. vgl. J.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65. S. 178 f.

168) Inst. 3 : 3 : 9, 14.

169) Comm. on Acts 20 : 21. 칼빈은 주의스럽게 회개의 시작은 믿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므로 순서를 회개의 믿음으로 바꾸

었다. 

170) Inst. 3 : 3 : 20.

171) Inst. 3 : 6 : 4.

172) Inst. 3 : 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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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길을 걸어야 한다. 칼빈은 마태 16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말한 제자직의 규범을 근거로 

두 가지를 말한다. 그것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173)

1) 자기 부정

칼빈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감정, 정열, 능력, 목적 

추구들과 같은 요소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지만, 샘근원이 독약으로 오염된 것

처럼, 썩은 뿌리에서 썩은 가지가 나온 것처럼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부패로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탐욕과 정욕과 향락을 추구하고 비리와 악을 행한다. 지성과 의지, 영혼과 몸 전체는 탐욕과 정욕으

로 더럽혀져서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174) 바다는 채울 수 있으나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

다. 마음의 자연적인 사악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준 세계의 모든 선과 아름다움과 자원을 파멸시키고 

오용한다. 그의 의지는 선을 행하는 데는 무력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하다. 인간의 의지는 어거

스틴 루터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악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자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사회도 파멸시킨다.175)

이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불타는 탐욕을 보면서 칼빈은 신자의 삶을 악과의 치열한 전

투로서 규정한다. 신자의 삶은 우리 자신과 지속적으로 전투하는 것이며, 우리를 탈선시키려는 모든 

유혹과 정열과 충동과 싸우는 전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본받

아 살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싸워야 하고, 멸절시

키고 죽여야 한다.176) 우리의 본성과 자연적인 욕망을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직의 표식인 참된 단순성과 정직성에 이를 수 있다.177)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우리의 본성은 결

코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없다. 그것들은 불과 물처럼 서로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

배하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에 대한 반대도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를 거부하는 정욕과 사악, 반역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다.178)

자기 부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

하는 주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다(고전 6 : 19). 우리가 주

의 것이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롬 12 :

1) 우리 자신을 드리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고, 육의 향락이나 기쁨을 추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

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해독이기 때문이다.179)

그러므로 자신을 부정했는가를 분명하게 시험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랑과 의심을 

버리고 그 대신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평가를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자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성과 마음의 자연적인 평가와 사변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엄격히 훈련함으로 극

복될 수 있다. 자기 부정은 감정과 마음의 악한 정열과 사악한 감정을 극복하려는 훈련을 포함한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는 훈련이다.180)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의 갈망

173) Comm. on Matt. 16 : 24. vgl. Inst 3 : 7 : 6. 강요에서는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는 삶과 함께 미래의 완성에 대한 희망이 

자세하게 논의된다.

174) Comm. on John. 12 : 27. vgl. Inst. 1 : 15 : 1, 2.

175) Vgl. Comm. on Rom. 13 : 14. 1 Tim. 6 : 12-14.

176) Serm. on Ps. 42 : 6. Deut. 5 : 12-14, 1Cor. 10 : 31-11 : 1.

177) Serm. on Tim. 1 : 5-7.

178) Comm. on Gal. 5 : 17.

179) Inst. 3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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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유와 생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본질에 속한다. 그것은 그

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보화와 자랑을 버리는 바울의 고백에 일치된다.

자기 부정의 본질적인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자신을 섬기려는 제자들

에게 절실히 요구한 것은 자기 부정이다(마 16 : 24). 자기 부정이 확립되면 자만과 허식이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교만과 과장된 허식을 피할 수 있다. 욕망과 자랑을 없

애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가 기뻐

하는 일을 전심으로 실행하는 것이다.181)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자신의 광적인 노력과 근면으

로 재산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 한다. 주께서 주시는 복

에 몸을 맡기면서 평화와 안심을 얻는다. 우리의 수완이나 수고에도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쁜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얻은 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182)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고 항상 주를 우러러보

고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처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다. 하나님이 주시

는 복은 순결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고와 악한 생활에서 돌아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면

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부귀는 충분하게 보일지라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거기서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

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들은 유리하게 기쁘게 해결될 것이다. 일

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 세상의 부

귀와 영예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경험한다.183) 자기 부정의 진정한 내적인 검증은 자신

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결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에서 확인된다.184) 그러면 우리는 사악한 계략과 탐욕으로

써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지위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하여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

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부정의 중요한 요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모든 인간이 맹목적으로 지닌 자기애를 버리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비교

하여 이웃을 경멸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 타인의 과오는 침소봉대하여 폭로하고 그의 인격과 윤리 

생활을 비난하지만, 자신의 큰 수치는 숨긴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독약과 같고 전염병과 같다. 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성서의 교훈이다. 모든 재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신의 것이

라고 자랑할 수 없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능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므로 그것을 존중해 주고 이웃

에게 준 영예를 우리가 훼손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다. 결점이 있어도 이웃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를 

다정한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대하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이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남

보다 낫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성서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인 투쟁욕과 이기심을 치료한

다.185)

이제 칼빈은 적극적인 자기 부정의 성격을 밝힌다. 자기 부정은 이웃의 관계에서 남을 자기보다 낫

게 여기고(빌 2 : 3)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한다(롬 12 : 10).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이웃

180) Comm. on Matt. 7 : 13.

181) Inst. 3 : 7 : 2.

182) Inst. 3 : 7 : 8.

183) Inst. 3 : 7 : 8, 9.

184) Inst. 3 : 7 : 8.

185) Inst. 3 : 7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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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은사를 효과있게 가장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의 실천이다.186)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의 

봉사와 사랑은 사람의 종류와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경외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불의한 행동이나 감정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의 악의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서 하나

님의 형상을 보며 그를 선대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다.187) 이러한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

는 힘을 준다.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정하

는 신자는 추수를 얻지 못하는 황량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위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공정하게 배정한다는 것을 확신하므로 우리는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감사

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게 된다.188) 이것이 자기 부정이 주는 큰 유익이다.

위와 같이 칼빈이 밝힌 성화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부정의 삶은 단순히 자기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발생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믿음

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의 거룩함과 

새로운 생명이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의와 진리와 빛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킨다. 자기 부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로 지음을 받는 자들의 생활에서 나

타난다. 그런 점에서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

이는 현실적인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신자와 교회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 있는 교제를 말한다. 나무의 가지가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내듯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189) 참다운 자기 부정의 비 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으로 일어나기에 칼빈은 자

기 부정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190)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육

의 정욕을 죽이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이러한 효과적인 역사 안에서 그

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씻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2)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수많은 시력과 고난

의 쓴잔을 마실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끊임없는 십자가였다. 머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몸과 지체가 된 우리들의 십자가는 다를지

라도 머리와 몸은 서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고난

은 머리된 고난 당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의 제자들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191) 그리

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는 것은 신약

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 고난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혹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궁지에 몰리고 감옥에 가고 명에와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희

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별한 표식"이다.192)

186) Inst. 3 : 7 : 5.

187) Inst. 3 : 7 : 6.

188) Inst. 3 : 7 : 10.

189) Comm. on Gal 2 : 20.

190) Comm. on 1 Cor. 6 : 11.

191) Comm. on John 12 : 24.

192) Comm. on Matt. 5 : 10-12, 2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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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훈련하고 단련시킨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생

활에서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계시키고 성화시켜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그의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귐을 심화시키고 그것은 확실히 보장받게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성화 과정이 진전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게 된다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을 강

화하고 인내할 수 있다.193)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친구가 된다.194) 제자

들과 교회가 십자가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접한 관계를 갖게 됨으

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귀고,195) 그리스도의 죽음과 친교를 경험하고196) 그리스도의 죽음

의 친교에 참여한다고197) 말할 수 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접한 친교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자체가 복이 되고 구원을 촉진하게 됨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다.

칼빈은 이제 십자가의 교육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꺾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 능력을 완전히 믿도록 한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용기와 인내심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교만하기 쉽다. 이 교만을 억제하려고 하나님은 

치욕, 빈곤, 가족의 죽음, 병과 기타의 재난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는 재난 속에서 자만

심이 꺾이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재난을 극복한다는 것

을 믿는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 선과 지혜를 과신한다. 십자가의 고

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육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에 

몸을 맡기게 한다.198)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의 신

실과 은혜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인내하는 중에서 경험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미래를 희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앞으로도 신실하리라는 확증을 주시기 때문이다.199) 칼

빈은 이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분명하다고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충성과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신실함을 증명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으로 연단 되고 시험되고(벧전 1 : 7) 십자가를 통해

서 받은 은사와 덕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 없으면 인내력도 없을 것이다. 신자들은 십자

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그래서 자신의 가벼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를 배운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룩되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200)

그러므로 십자가는 약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타락하기 쉽다. 우리

가 충동으로 날뛰지 않게 하고 풍부한 재산으로 방탕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명예에 교만하지 않

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때문에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의 치료법

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제압하고 굴복시킨다. 하늘의 의사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열 차게 다룬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런 십자가의 치

료법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병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201)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그가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193) Comm, on Job. 42 : 9-7.

194) Comm. on Matt. 10 : 38, 45.

195) Inst. 3 : 8 : 1.

196) Comm. on Rom. 6 : 7.

197) Comm. on Phil. 3 : 10.

198) Inst. 3 : 8 : 2.

199) Inst. 3 : 8 : 3.

200) Inst. 3 : 8 : 4.

201) Inst. 3 : 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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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이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혹은 징계를 받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

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큰 징계를 내린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히 12 : 8

).202)

칼빈은 이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지는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수한 휘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을 거부하고 의를 위

하여 일어설 때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부딪힌다. 때로는 투옥, 추방, 감옥에 수감, 치

욕을 당하고 사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자고 한다.203)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추방되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친근하게 영접을 받을 것이다.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그는 하

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을 것이고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죽임을 당하면 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204)

빈곤과 고통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불안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는 견딜 수 없게 할 수 있다. 우리

가 처한 역경은 가혹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병고로 신음하게 하며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

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통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깊은 경외와 순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불의를 저항하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다.205)

고통의 가시가 찔러서 피가 흐르고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자고 칼빈은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드러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학

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느낀다. 십자가의 고통은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될 필요

가 있다.206)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이 깃들인다.

이상에서 칼빈의 의인론과 성화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루터는 의인론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하늘

과 땅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황과 악마와 세상을 맞서 가르치고 살

게 되는 모든 것이 의인론 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의인론은 루터에게서 신학의 핵심 주제였다. 

바닷물이 범람하여 제방을 무너뜨리듯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에게서 복음 진리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돌

쩌귀(요점)이었다. 의인론은 죄의 용서에 근거하는 하나님과의 화해,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

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인정하는 믿음을 토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의인론은 구원의 토대와 참된 경건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의인론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칼빈의 의읜론의 내용은 칼빈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는 루터와 달리 성화를 의인론의 결과나 그 열매로 보지 않고 양자를 동일한 가치로 파악하고 있

다.

선행이 의인을 얻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리적으로 바른 삶은 의인을 얻는 데 함께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과 윤리의 열매 없는 의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의 의인

론의 특징이다. 의인은 성화의 단순한 원인이 아니고 성화의 계속적인 근거라면, 성화는 의인의 단

202) Inst. 3 : 8 : 6.

203) Inst. 3 : 8 : 7.

204) Inst. 3 : 8 : 7.

205) Inst. 3 : 8 : 10.

206) Inst. 3 : 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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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결과가 아니라 신자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의인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207) 칼빈에 의하

면 그리스도는 의롭게 한 사람을 동시에 거룩하게 한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화와 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인과 성화는 칼빈의 신학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양자는 결코 분

리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볼 때, 선행 혹은 성화의 삶 없이 우리는 의롭

게 될 수 없으나 동시에 선행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적인 신학의 전통에서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발전되었지만, 칼빈 신학은 강력한 윤리의 근거를 확보하였고 그것은 개인적

인 윤리와 정치-사회적인 윤리로 발전되었다. 그의 성화론에 기초된 기독교의 윤리는 그를 건설적 

혁명가로 부를 정도로 서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사회의 불평등을 인간의 죄라고 규

정하고 비난하고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

들의 사회이므로 그 생활을 통해서 정의, 빛, 사랑들을 나타내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208)

이런 면에서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펼친 성화의 삶은 개인적인 윤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의 성화의 

윤리는 교회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경제의 질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그래

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법학자들과 정치 사상가들은 인권 신장 문제와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왔

다.209)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화론은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인들의 실천의 문제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한

다. 물론 중세기 신학자인 칼빈의 성화의 윤리와 정치 사상이 최첨단의 기술-정보가 지배한 현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설교와 사회의 이른, 정의 문제와 부와 빈곤의 문제, 시민 저항의 원리들은 개혁 교회의 선교

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보수적인 개신 교회와 신자들이 칼빈 신학을 빙자하여 "신앙만으로만" "은총

만으로만" "성서만으로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회 안에서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면서 칩거해 왔다. 그들은 개혁 신학과 개혁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정치-사회적인 책임

을 회피하고 현상 유지에 만족했다.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성화론에서 내향적이

고 소극적인 신앙 생활의 양식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정의의 싸

움을 힘써 싸우며 십자가를 지라는 기상나팔 소리를 새롭게 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명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모든 현실,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종교, 

교육의 개혁을 위한 투신을 말한다.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써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상응한 응답으로서 새로운 윤리적 사고를 향해 출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의인론과 

성화론은 시대의 변화를 넘어서 복음 진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앙의 경험을 새롭게 하며, 신앙과 

실천의 접한 상관관계를 현실감 있게 조명하기 위하여 더욱 심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207) 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2 BD, Neukirchener Verlag, 1977, S. 37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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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뮈는 인간 본성의 내적인 상황을 소외, 순결 상실감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고향에서 쫓겨나 뜨내

기로서 불행하게 낯선 곳을 헤맨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박탈감에 젖어 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상실, 소외, 거짓됨, 부조리와 허무를 느낀다. 본향을 떠난 그는 길을 찾지 못하여 낭

패감에 젖는다. 실존적인 비극 속에 휘말려 있으면서 권력과 돈을 거머쥔 자들은 권력의 의지와 탐

욕의 노예가 되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들은 

가장 무도회를 열고 온갖 불의를 획책하고 이권을 노린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만

물의 척도이다. 권력 엘리트들과 기술 관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성취감에 젖는다. 그들은 구원을 

창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믿기에 신도 이웃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로 인한 사회악은 지능화 되고 고질적이다. 사회 변두리로 려난 무력한 사람들과 능력

을 박탈당한 자들은 빈익빈 부익부가 구조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분노한다. 그들

은 체념하고 절망하거나, 최소한도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권층과 싸울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적대감을 갖고 속인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에서 발생되는 비극적 상황이다.

실존적인 비극적인 상황에서와 정치-사회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악순환 속에서 의인과 성화가 지닌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과 마주쳐서 이기욕과 아집과 협잡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진리가 요청된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껴서 그

의 전존재를 새 존재로 변화시키는 진리가 필요하다. 병든 마음과 영을 치료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

을 새롭게 선사하여 이웃의 자유와 복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진리가 요구된다.

이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삶의 중심에 부딪혀 놀라운 충격을 일으키고 새로

운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적이고 인격적인 진리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서 사죄와 용서를 선언하고 그를 얽어맨 모든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

는 진리이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모든 시

대와 사람들에게 효력을 갖는다. 루터는 바로 이 진리를 그의 의인론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자

신의 깊은 체험과 실존적인 깨달을 통해서 천명하였다. 칼빈도 루터의 영향을 받고 성서에서 의인론

과 성화론의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의인론과 성화론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래서 개혁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자유로운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세워 나갔고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하면

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갔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의 천재들이어서가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

고 발견했고 붙들었기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쓰레기처럼 여긴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불

타오르는 믿음과 산 소망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 교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감추어진 삶의 진

정한 의미를 선사 받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처럼 의인론과 성화론을 통하여 중세기를 비춘 자유화 해방의 횃불이 타올랐다. 의인론과 성화론

은 개혁 교회의 진주와 같다. 그 진주의 빛깔이 신학사와 역사적인 교회의 삶을 통해서 때로 흐려진 

적이 있지만, 그것이 지닌 가치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물려준 진주와 같은 유산 속에 녹아 있는 기본 원리를 깊이 탐색하여, 그것이 개

인의 사고와 행동에 끼치는 영향력만 아니라,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변혁에 미치는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들이다. 우리는 이 값진 유산들이 다음 세대

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